
한국신약, 천연 천식치료제 상품화!
한국생명공학연구원 , 목련꽃 항천식제 기술이전 … 수입대체 효과 기대

한국생명공학연구원(원장 양규환)이 개발한 천연천식치료제 기술이 제약기업에 이전돼 제품화의 길이 열리

게 됐다.

과학기술부에 따르면,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신약(대표 한만우)이 자목련 꽃봉오리인 <신이 관련 항천

식제 개발>에 관한 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.

생명공학연구원은 계약에 따라 한국신약에 해당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독점적으로 생산·판매할 수 있는

실시권을 부여하고 한국신약으로부터 선급 실시료 3억원과 매출액의 2%를 받게 된다.

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형규(49) 박사팀이 과기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 G7로 추진해 개발한 신이 관련 약제

는 스테로이드제나 평활근이완제 등 기존 천식 치료제와는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고 천식 증세를 근원적으로

개선 또는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.

연구에는 한국신약 자광연구소도 참여했다.

신이를 이용한 항천식제는 현재 아산중앙병원을 비롯한 4개 병원에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인 3상 시험

을 거치고 있다.

개발이 완료되면 앞으로 3-4년 안에 연간 300억원대의 관련약품 수입대체 효과와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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